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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子貢問, “師與商也孰賢?” 子曰, “師也過, 商也不及.” 曰, “然則師愈與?” 子曰, “過

猶不及.”(『論語』｢ ｣先進 ) 

【해석】자공(子貢)이 물었다. “사(師: 자장(子張)의 이름)와 상(商: 자하(子夏)의 이름) 중에 

누가 더 어집니까?” 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사(師)는 지나치고, 상(商)은 못 미친

다.” 자공이 말했다. “그렇다면 사(師)가 낫습니까?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지나침은 못 

미침과 같느니라.” 

 

○子貢問曰, “賜也何如?” 子曰, “女, 器也.” 曰, “何器也?” 曰, “瑚璉也.”(『論語』｢

｣公冶長 ) 
【해석】자공(子貢)이 물었다. “사(賜: 자공(子貢)의 이름)는 어떻습니까?” 공자(孔子)께서 

말씀하셨다. “너는 그릇이니라.” 자공이 말했다. “어떤 그릇입니까?” 공자께서 말씀하셨

다. “호련(瑚璉: 옥으로 만든 제기)이니라.” 

 

○子謂子貢曰, “女與回也孰愈?” 對曰, “賜也何敢望回? 回也聞一以知十, 賜也聞一以

知二.” 子曰, “弗如也, 吾與女弗如也.”(『論語』｢ ｣公冶長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자공(子貢)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와 회(回) 중에 누가 더 나으

냐?” 자공이 대답했다. “제가 어찌 감히 회(回)를 바라겠습니까? 회(回)는 하나를 들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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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열을 아는데, 저는 하늘을 들으면 둘을 압니다.” 공자게서 말씀하셨다. “(안회보다) 

못하고말고. 나나 너나 (안회만) 못하니라.” 

 

○子貢方人. 子曰, “賜也賢乎哉? 夫我則不暇.”(『論語』｢ ｣憲問 ) 

【해석】자공(子貢)이 사람들을 비교하자, 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사(賜)는 어진

가보다. 나는 그럴 겨를이 없던데.” 

 

○子貢曰: “有美玉於斯, 韞匵而藏諸? 求善賈而沽諸?” 子曰: “沽之哉! 沽之哉! 我待

賈者也.” (『論語』「子罕」) 

【해석】자공(子貢)이 말했다. “여기에 아름다운 옥(玉)이 있다면, 이것을 궤 속에 감춰

두고 보관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좋은 값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?” 공자(孔子)께서 대

답하셨다. “팔아야지, 팔아야지. 그러나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자이다.” 

 

○子曰, “賜也, 女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?” 對曰, “然, 非與?” 曰, “非也, 予一以貫

之.”(｢ ｣衛靈公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사야! 너는 나를 많이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

느냐?” (자공이)대답하였다. “그렇습니다. 아닙니까?” (공자께서) 말씀하셨다. “아니다. 

나는 하나로 관통하노라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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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子曰, “予欲無言.” 子貢曰, “子如不言, 則小子何述焉?” 子曰, “天何言哉? 四時行

焉, 百物生焉, 天何言哉?”(『論語』｢ ｣陽貨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내가 말이 없고 싶구나.” 자공(子貢)이 말했다. 

“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선생님의 뜻을 계승한단 말입니

까?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? 그래도 사시(四時)는 운행

하고 백물(百物)은 살지.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?” 

 

○子曰, “參乎! 吾道一以貫之.” 曾子曰, “唯.” 子出, 門人問曰, “何謂也?” 曾子曰, “夫

子之道, 忠恕而已矣.”(｢ ｣里仁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삼아! 나의 길[도]은 하나로 관통하노라.” 증자가 말했

다. “예.” 공자께서 나가시자, 문인들이 물었다. “무슨 말씀입니까?” 증자가 말했다. “선

생님의 길은 ‘충’과 ‘서’일 따름이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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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강 : 관계윤리에 대한 몇 가지 지혜 

 

 

○子貢問曰, “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?” 子曰, “其恕乎! 己所不欲, 勿施於人.”(｢

｣衛靈公 ) 
【해석】자공이 여쭈었다. “죽는 날까지 실천할 만한 한 마디 말이 있습니까?” 공자께

서 말씀하셨다. “그것은 ‘서’일 것이다.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

라.” 

 

 

 

○子曰, “古者言之不出, 恥躬之不逮也.”(｢ ｣里仁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옛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몸이 미

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이다.” 

 

○子曰, “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.”(｢ ｣里仁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군자는 말에는 어눌하고 실천에 민첩하고자 한다.” 

 

○子曰, “巧言令色, 鮮矣仁.”(｢ ｣學而 , ｢ ｣陽貨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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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잘 꾸미는 사람 치고 인한 

이가 드물다.” 

 

○子曰, “士志於道, 而恥惡衣惡食者, 未足與議也.”(『論語』｢ ｣里仁 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선비가 도(道)에 뜻을 두고도 악의(惡衣)와 악식(惡食)을 

부끄러워한다면 족히 더불어 의논할 만한 사람이 못된다.” 

 

 

 

○子曰, “人而無信, 不知其可也. 大車無輗, 小車無軏, 其何以行之哉?”(｢ ｣爲政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, 무엇이 가능할지 알 수 없

다. 큰 수레에 예(輗)가 없거나 작은 수레에 월(軏)이 없다면 어떻게 운행하겠느냐?” 

 

○子曰, “南人有言曰, ‘人而無恆, 不可以作巫醫.’ 善夫!” “不恆其德, 或承之羞.” 子曰, 

“不占而已矣.”(｢ ｣子路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남쪽 사람들 속담에 ‘사람으로서 항상됨이 없으면 무당

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’는 말이 있는데, 좋은 속담이다.” (『주역』에) ‘그 덕이 항상되

지 못하면 부끄러움이 뒤따를 것’이라는 말에 대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점쳐보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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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도 된다.”(｢자로｣) 

 

○子貢曰, “君子之過也, 如日月之食焉, 過也, 人皆見之, 更也, 人皆仰之.” (｢ ｣子張 ) 

【해석】자공이 말했다. “군자는 허물을 저질렀을 때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. 허물을 저

질렀을 때 사람들이 모두 보고, 고쳤을 때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.” 

 

○子夏曰, “小人之過也必文.”(｢ ｣子張 ) 

【해석】자하가 말했다. “소인은 허물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꾸민다.” 

 

○子曰, “已矣乎, 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.”(｢ ｣公冶長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그만두자꾸나, 내 아직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내면에서 

스스로 송사하는 이를 보지 못하였도다.” 

 

○或曰, “以德報怨, 何如?” 子曰, “何以報德? 以直報怨, 以德報德.”(｢ ｣憲問 ) 

【해석】누군가 말했다. “원한에 대해 덕으로 갚는 것이 어떻습니까?” 공자께서 말씀

하셨다. “덕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? 원한에 대해서는 곧음으로 갚고, 덕에 

대해서는 덕으로 갚아야 한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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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葉公語孔子曰, “吾黨有直躬者, 其父攘羊, 而子證之.” 孔子曰, “吾黨之直者異於是, 

父爲子隱, 子爲父隱. 直在其中矣.”(｢ ｣子路 ) 

【해석】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. “우리 마을에 자신을 곧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. 그 

아비가 양을 훔쳤더라도 아들이 증언을 합니다.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우리 마을의 

곧은 이는 그와 다릅니다. 아비는 아들을 위해 숨기고, 아들은 아비를 위해 숨깁니다. 

곧음이란 그 가운데 있습니다.” 

 

○子曰, “孰謂微生高直? 或乞醯焉, 乞諸其鄰而與之.”(｢ ｣公冶長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누가 미생고를 곧다고 말하는가? 어떤 사람이 초를 빌

리러 오거든, 그것을 이웃에서 빌려다 주는데 말이다.” 

 


